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여행

객들로 공항이 북적대고

있다. 즐거운 해외 여

행에 찬물을 끼얹

는 것이 수화물

분실 사고다. 우

리 나라 사람들의 수화물에 고가품을 많이 휴대한

다고 소문이 나 절도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분실

사고가잦은이유중의하나다.

수화물분실사고는직항노선보다는연결노선

에서많이일어난다. 국내항공사에따르면김포공항

에서미국의뉴욕·시카고·LA 등에직접연결되는

항로는10만명당10건정도분실사고가생기는데비

해미국항공사비행기를갈아타는경우에는5천명당

10∼20명으로 분실 사고가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물을분실하면정신적피해도피해지만금전

적인보상도제대로받지못한다. 항공여행중수화물

분실에대한배상책임한도액은국제운송항공인경

우대부분항공회사가적용하고있는바르샤바조약

에따른다. 

바르샤바조약에는위탁수화물에대해1㎏당(여

객1인) 20달러로돼있다. 무료로실을수있는수화

물의허용량은이코노미클래스가20㎏이므로보통4

백달러가배상한도액이다.

스위스에서국내로입국한김성한씨는호텔에서

사용하던칼세트를수화물로맡겼다가분실해보상

을제대로받지못한케이스다. 항공기탑승당시기

내에칼을휴대하고자했으나승무원의권유로수화

물칸에실었다가분실했다.

공항에도착해보니칼세트가없어항공사에이

의를 제기했다. 항공사는 자사 규정에 따라 30만원

보상을제의했다. 칼세트는1백만원주고구입한것

으로이씨가국내호텔에취업하여사용하려고길을

들여놓은, 돈으로환산하기어려운귀중한물품이다.

이만호씨는러시아에서국제항공편으로입국하

다가 서류 가방을 분실한 경우. 무료 탁송 수화물의

허용중량인20㎏으로환산, 1㎏당 20달러씩계산해

4백달러보상받았다.

실제분실물에해당하는금액을보상받기위해

서는 수화물을 위탁할 때 내용품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신고액 1백달러당 50센트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최고2천5백달러까지신고할수있는데여행객

이내용품신고를하지않으면실제분실물에대한보

상은받기가어렵다.  

해외여행시알아두세요
◈카메라·노트북 컴퓨터 등 고가품은 손가방에 휴대하거

나수화물을부칠때신고하는것이좋다. 

◈고가품이나 현금 등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절도의 표적

이되기가쉽다. 

◈직항노선보다연결노선이수화물분실위험이더높다.

◈분실즉시항공사에신고해사후조치에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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